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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- 2018.5.24. 정부서울청사

 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심의할

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.
첫째, 민생경제 현안과 대응을 논의하겠습니다.
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경제전반과 물가, 고용과 주택, 중
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짚어보겠습니다.
  경제를 운용하려면 거시지표의 흐름을 당연히 점검해야 합니

다. 그러나 서민의 삶은 거시지표대로 영위되는 것이 아닙니다. 
거시지표가 좋더라도 서민 개개인의 삶이 고달프면, 그 경제는

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
  언젠가 제가 크게 보고 작게 살피자는 뜻으로 대관소찰이라는

말씀을 내각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경제야말로 거시지표는 거

시지표대로 보되, 국민 개개인의 삶은 그것대로 꼼꼼하게 살펴

야 합니다. 그것이 대관소찰입니다.     
  이 현안점검조정회의는 이제까지 단일 현안들을 중심으로 현

안을 점검하고 조정해 왔습니다. 그러나 오늘은 민생경제를 두

루 살피는 방식으로 점검하게 됩니다. 민생경제는 단일 주제로

다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도 필요하면 이렇게 넓은 주

제를 두루 살피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.
  
두 번째는 온라인과 전자문서에 관한 규제혁신을 논의하겠습니다.
  오프라인의 규제가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새로운 사업

의 창업이 좌절되거나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

다. 낡은 규제가 미래의 발목을 잡고, 일자리 창출까지 막는 것

입니다. 
  지금은 혁신하지 않으면 현상유지도 힘든 시대입니다. 더 대담

한 개혁이 필요합니다. 규제혁파의 속도를 더 높여야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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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의 속도로는 앞서가기는커녕 경쟁국과 나란히 가기도 어렵

습니다.
  현장에서 보면 ‘규정이 없으니까 금지되는 것이다’라는 고정관

념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. 현장의 경제주체들도 그러하고 정

부 관료들도 그렇습니다. 법령상 정말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

니다. 그러나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‘관료주의’가 작용하는 경우

도 많을 것입니다.
 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. 기관장들께서 전면에 나서주시기

바랍니다. 직접 현장에 가서 보시고 들으십시오. 기관장이 책임

을 진다는 마음으로 규제를 혁파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지난 3월 정부가 ‘규제 샌드박스’ 도입 법안과 네거티브 규제

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 그러나 규제혁파의 요구

에 비해 국회논의는 몹시 더딥니다. 국회입법이 필요한 것은 기

다리되, 기존 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가능한 것은 일을 시작해 주

시기 바랍니다.

셋째는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입니다.
  녹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. 이미 낙동강과 한강 일부에 녹조

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.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일찍

부터 대응해야겠습니다.
  정부는 작년부터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해서 수질개선의

가능성을 확인했고, 녹조감시도 강화해 왔습니다. 이런 경험을

토대로 올 여름에는 녹조가 최소화되도록 수고해 주시고 관련

정보를 그때그때 국민께 알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시기 바랍니다. 
  요즘에는 과학기술로 녹조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연구가 활발

하고,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환경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

부처는 녹조저감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

바랍니다.  


